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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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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Social Interaction Anxiety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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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긴장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타인의 평가가 예상되거나 실재할
때 느끼는 불안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라고 한다. 간호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간호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B시와 C시에 소재한 4곳의 간호 대학
생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67,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56,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44,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β=.19, p<.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β=.43,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β=.34, p<.001)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이들 변수가 대상자의 사회적 상
호작용 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8.1%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대학생들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 제공과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re is increasing tension and anxiety about being evaluated by others such as anxiety, which
is felt when others' evaluation is expected or actual, and this is called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reduce social interaction 
anxiet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by analyzing factors affecting social interaction anxie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our nursing college students in B city and C 
city.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ocial interaction anxie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ar of negative evaluation 
(r=.67, p<.001), fear of positive evaluation (r=.56, p<.001),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r=.44, p<.001).
Factors affecting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erms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was 
interpersonal relationship (β=.19, p<.001), fear of negative evaluation (β=.43, p<.001), and fear of positive 
evaluation (β=.34, p<.001).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58.1%.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nursing college students need to provide a support system to maintain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o reduce sensitiv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and to accept and positively 
evaluate their ow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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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이 지켜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나 행

동을 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
끼는 것은 보편적인 경험이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
에 대해서 긴장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타
인의 평가가 예상되거나 실재할 때 느끼는 불안을 사회
적 상호작용 불안이라고 한다[1]. 간호대학생들은 학습성
과의 달성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과과정 중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에서 동료나 교수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수행평
가를 수시로 받게 되고, 비교과 과정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하며 수시로 점검과 평가를 받게 되어 평가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기 쉽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불안으로 나타
날 수 있다[2]. 어느 정도의 사회적 불안은 동기를 유발하
여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촉진시키고 수행을 향상시킴으
로써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회불안의 수준이나 지속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심리
적 고통 뿐 아니라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다[3]. 

 신규간호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병원이라
는 새로운 환경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간호사 업무를 
시작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행의 시
기동안 역할 부담, 업무 과량,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충격을 경험한다[4]. 신규간호사는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병원생활에 적
응하는데 정서적, 심리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긴장 및 압박감, 실수에 대한 두려움, 질책과 비난받음으
로 인한 자존감 저하, 좌절감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주요 상황으로는 인
계를 줄 때, 다른 동료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나 프리셉터
나 다른 간호사들로 부터 관찰 또는 질문을 받을 때 주로 
간호대학생들처럼 수행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6]. 신규간호사나 임상경험이 적은 대상자의 불안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간호에 대한 주의집중력을 감소시
켜 환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단서를 놓치게 하는 반면[7], 
간호사의 불안이 감소되면 그러한 단서들을 더 잘 발견
하여 환자간호에 대한 의사결정이 향상된다[8]. 따라서 
신규간호사들이 되기 전 간호대학생 때부터 사회적 불안
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
적 상호작용 불안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지루하고 어리석어 보이거
나 적절한 반응을 못해 무시당할 것에 대한 불안이나 두
려움을 말한다[9]. 사회적 불안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
고 사회불안을 낮추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시 느끼는 불안에 대해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들을 확
인하는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에 대
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경향이 있고[10], 사회불안 장애 환
자들의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치료 결과에 대해 중요한 예
언 변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11]. 일부 연구들에서 사회
적인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불편감
을 느끼고 긍정적 경험의 의미를 격하시키는 사회불안 
장애 환자들의 특성이 발견되었다[12]. 이러한 결과는 사
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 뿐 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 또한 두려워 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미래의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작은데도 
이를 스트레스로 경험하고 불확실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믿으며 회피하려고 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한다[13].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정도에 대해 파
악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
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평가두려움이 시험불안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사연구가 있었는데, 연구의 결과 간호대
학생들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 및 시험불안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다[2]. 그 외 연구에서는 단순히 간호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습 수행평가나 시험과 관련되어 불안을 
감소시키는 연구[14]나 간호대학생들의 시험불안에 관한 
연구[15], 그리고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대인관계와 관련
된 불안감[16]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
석하고자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중재 전략들을 학부 때부터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사회적 상호작
용 불안 감소와 환자간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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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사회적 상
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
를 시도하였다. 

1.2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 대학

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
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
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
적 상호작용 불안의 차이를 분석한다. 

2) 대상자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사회적 상호작용불
안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사회적 상호작용불
안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4)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
인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와 C시에 소재한 4곳의 간호 대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에 동의한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서 유의수준 .05, 중간 크기의 효과 .15, 검정력 95%, 예
측인자 5개를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 표본수는 138명으
로 나타나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충족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비밀
보장, 연구방법, 기대효과, 참여 절차, 협조 사항, 기대되
는 이익 및 참여에 대한 보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서
를 받았다. B시와 C시에 소재한 4곳의 간호대학의 학생
들 중에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2명의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자료수집 
후 분석과정에서 불충분한 답변을 한 설문지 6부를 제외
하고, 총 19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FN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에 대한 기대
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17]가 30문항으로 
개발하였던 것을 Leary[18]가 전체 척도 점수와 .50이상
의 상관이 있는 문항 12개를 뽑아 단축형으로 제작한 것
으로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BFNE척
도를 Lee와 Choi[19]가 번언하고 타당화 한 것을 사용
하였다. Lee와 Choi[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타인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Weeks 등[20]이 개발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
도(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FPES)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10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Weeks 등[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었다. 

2.3.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단축형(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Short Form : IUS-12)를 사용하
였다. Carleton 등[21]이 12문항으로 2요인 구조의 단
축형 척도(IUS-12)를 개발하여 타당화 하였다. 국내에서
는 Choi[22]가 번안하여 사용한 IUS 도구를 참고하여, 
매끄럽지 않은 표현을 일부 수정 보완한 Kim[1]이 사용
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Carleton 등[21]의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α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3.3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타인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 이성 혹은 낯선 사람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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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F p Schef
fe

Gender
Female 175(89.2) 27.6±11.3

0.40 .524
Male 21(10.8) 25.9±11.7

Age(yr)
(21.0±2.0)

20-30 193(98.5) 35.1±8.8
1.65 .08131-40 2(1.0) 36.5±7.8

41-50 1(0.5) 37.8±6.9

Grade

1 116(59.1) 27.8±11.9

3.07 .029
2 35(17.8) 22.9±9.6
3 1(0.7) 41.0±0.0

4 44(22.4) 29.7±10.1

Clinical 
Practice
Period
(Month)

(3.1±2.2)

none 147(75.0) 29.7±10.2

0.50 .770
1-12 43(22.0) 26.5±16.2
13-24 2(1.5) 25.0±15.5

≥25 2(1.5) 24.0±11.3

Religion

Christian 43(21.9) 27.4±11.1

0.42 .738
Buddhism 25(12.7) 27.9±10.7
Catholic 9(4.7) 23.3±10.7

None 119(60.7) 27.6±11.6

Lover
Yes 82(41.9) 26.9±10.9

0.33 .721
No 114(58.1) 27.9±11.7

Human 
relationship

Good 125(63.7) 24.0±10.2
34.66 <.001

SoSo 71(36.3) 33.3±10.8

Health 
status

Gooda 114(58.1) 25.5±11.7

3.94 .021 b>a,cSoSob 81(41.3) 30.1±10.4
badc 1(0.6) 31.0±0.0

Nursing 
Entrance

Motivation

Aptitude 72(36.7) 25.8±11.7

2.10 .055

Social 
contribution 8(4.0) 29.3±9.6

High school
grades 4(2.0) 29.7±11.0

Advice of
others 27(13.7) 25.5±12.0

Employment 
rate 67(34.1) 32.1±10.6

Good nurse
image 18(9.5) 24.8±11.0

Major 
satisfaction

Very gooda 24(12.5) 18.8±11.5

6.78 <.001 e,d>a,
b,c

Satisfactionb 93(47.4) 27.3±9.5

SoSoc 67(34.1) 29.0±11.0
Dissatisfacti

ond 8(4.0) 39.2±17.6

Very 
unsatisfiede 4(2.0) 31.7±11.2

Academic
performance

Good 28(14.2) 27.0±10.9

0.49 .952SoSo 144(73.4) 27.6±11.1
bad 24(12.4) 27.0±11.3

Table 1. Comparison of Social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6)

울리는 것 등에 대한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가 개발한 도구로[23]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
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기술하는 자기진술문 형식
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
용 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Kim[24]이 번안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
였고 Kim[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

적 상호작용 불안의 차이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
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4)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175명(89.2%), 남학생이 21
명(10.8%)이었으며, 연령의 평균은 21.0±2.0세로 20-30대
가 193명(98.5%)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이 116명
(59.1%)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실습 경험의 평균은 
3.1±2.2개월로 실습경험이 없다가 147명(75.0%)로 가
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119명(60.7%)이었으며 이성 
친구는 있다가 82명(41.9%), 없다가 114명(58.1%)로 나
타났으며 대인관계는 좋다가 125명(63.7%), 보통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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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명(36.3%)이었으며, 건강상태는 좋다가 114명(58.1%), 
보통이다가 81명(36.3%)이었다. 간호학 입학 동기는 적
성에 맞아서 라는 응답이 72명(36.7%)로 가장 많았고 높
은 취업률은 67명(34.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공만족
도는 만족한다가 93명(47.4%), 보통이다가 67명(34.1%)
이었으며, 학업성적은 144명(73.4%)의 학생이 중간 정
도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의 불안의 
차이는 대인관계(t=34.66, p<.001), 건강상태(F=3.94, 
p=.021), 전공만족도(F=6.78, p<.001)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건강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대상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은 
21.9±6.9점이었으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
은 20.0±10.2점이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대한 평균은 30.6±5.1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평균
은 27.4±11.3점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Min Max Mean±S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0 48 21.9±6.9

Fear of Positive Evaluation 0 50 20.0±10.2

Intolerance of Uncertainty 12 48 30.6±5.1

Social Interaction Anxiety 0 63 27.4±11.3

Table 2.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of subjects     (N=196)

3.3 대상자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적 평가의 
두려움(r=.38,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r=.49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31, p<.001)과

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부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67,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56,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r=.44,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Variables
FNE FPE IU SIA

r(p)
FNE 1

FPE .38(<.001) 1
IU .49(<.001) .31(<.001) 1

SIA .67(<.001) .56(<.001) .44(<.001) 1
FN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P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IU: Intolerance of Uncertainty, SA: Social 
Interaction Anxiety

Table 3. Correlation among Fear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of subjects                          (N=196)

3.4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지수를 이용하였으
며 Durbin-Watson지수 1.96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
이 독립적이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VIF(분산팽
창요인)지수를 이용하였고, VIF지수는 1.07-1.42으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
인관계(β=.19, p<.00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β=.43, 
p<.00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β=.34, p<.001)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이들 변수가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8.1%로 나타났다.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6.83 3.38 -2.02 .045

Human 
relationship 4.45 1.14 .19 3.88 <.001 1.07

Fear of Negative 
Evaluation 0.71 0.93 .43 7.64 <.001 1.42

Fear of Positive 
Evaluation 0.37 .05 .34 6.50 <.001 1.21

Intolerance of 
Uncertainty 0.17 .12 .08 1.46 .145 1.31

adjusted R2=.581, F=64.07(p<.001), Durbin-Watson=1.96

Table 4. Factors Affecting Social Interaction Anxiety 
 (N=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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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
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
호작용 불안의 차이는 대인관계, 건강상태, 전공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는 보통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대한 차이는 경제상태, 간호학 전공만족도, 학업
스트레스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2]. 본 연구의 결과와 공
통적으로 밝혀진 결과는 간호학 전공만족도에 따라 사회
적 상호작용 불안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불안, 건강상태는 본인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학생들보다 보통이라고 인식하
는 학생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정도가 높고, 전공만
족도는 불만족인 학생들이 만족인 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선
행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학생들을 비
교하여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정도를 검증한 결과들이 대
부분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불안정도가 더 높다고 보
고하였고[1][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
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
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각 변인간의 영향을 확인하여, 본 연구결과와 직접
적인 비교가 어렵다[25]. 따라서 추후 본 연구의 일반화
를 위해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중 건강상태와 
전공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차이를 검증
할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의 평균은 21.9±6.9점이었으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은 20.0±10.2점으로 긍정적인 평가에 대
한 두려움보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두
려움에 관해 연구한 다른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
한 두려움은 38.17점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평균 23.96점으로 나타나[2] 본 연구의 결과에
서와 같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보다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지만 점수의 차이가 본 연

구의 결과보다 차이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간호사
로서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험과 관련될 수 있
다고 생각이 되며, 임상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부
담과 부적응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은 26.9±8.1점이었으며 긍정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은 17.1±10.5점이었다
[1]. 간호 대학생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은 일반 대학생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에 대한 평균은 30.6±5.1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평
균은 27.4±11.3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대한 평균은 30.3±5.5점, 사회
적 상호작용 불안의 평균은 57.6±21.9점으로 나타났다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정도는 일반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사회
적 상호작용 불안의 평균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
려우나 간호 대학생들은 학부 때 여러 병원에서 임상실
습을 경험하고, 이후 간호사가 되어 환자와 보호자 및 많
은 의료진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므로 다른 학과 대학
생들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훈련이 되어 사회적 상
호작용 불안 정도가 일반 대학생들과 달리 다소 낮은 것
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회불안을 타인의 관찰 하에 수
행할 때 느끼는 불안과 상호작용을 할 때 느끼는 불안으
로 구분함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사
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규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Jeong 등의 연구에서[26]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인지적 정서조절과의 상관관계에서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의 사
용이 많았으며 신규간호사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이 클수록 현장적응력은 낮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현장적응은 높아졌
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현장
적응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간호대학
생들의 사회불안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시험불안과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2], 대학생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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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28]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
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다. 이들 변수가 대상자
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8.1%로 
나타났다. Kim[1]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평가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평가의 내용이 부정적이
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
아들이고 해석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으며 긍정적인 평
가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기상에 
맞지 않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89.2%가 여학생인 것으
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가 부족한 학생들은 원하는 
직업선택 및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
하기도 하고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환경적 제약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29],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추후 
반복 연구를 시도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상호작
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 연구를 시도하여 대인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변수가 영향요인임
을 도출하였고, 그러한 변수들이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5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영향요인에 대해 구체
적으로 밝힌 점이 간호학적 의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불안을 경험하
는 대상자들은 외부의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민
감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
으며, 그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
다.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 교육시 
간호교육 현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 한
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낮
추고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잘 적응하는 간호사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
지 제공과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중재 프로그램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간호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상
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
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8.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 대학
생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 제
공과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중재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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